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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제 50회 대통령

기 전국대학야구대회 4강 진출팀 가려졌

다

건국대 단국대 성균관대 홍익대가

결승진출을 다툰다 안방에서 대통령기

준결승을 노렸던 송원대는 마지막 9회

고비를 넘지 못했다

앞서 14일 열린 8강 첫 경기에서 건국

대가 41로 경성대를 제압하면서 가장

먼저 준결승 티켓을 거머쥔 가운데 15일

8강 남은 세 경기가 진행됐다

단국대가 송원대를 상대로 9회 역전극

을 연출했다 단국대는 30으로 앞선 3회

송원대 이병규의 적시 3루타와 유영혁의

만루포 35 역전을 허용했다 6회와 7회

1점씩 주고받으면서 46에서 맞이한 9

회 2사 1루에서 최이수양찬열 테이블

세터진이 연달아 2루타를 터트리면서 7

6 역전극의 주인공이 됐다

디펜딩 챔피언 성균관대는 고려대를

71로 제압하며 대회 2연패를 노리게 됐

다 2회 4번타자 이호연의 선두타자 홈런

으로 선취점을 올린 성균관대는 3회 상

대실책으로 잡은 기회에서 3점을 추가하

면서 승기를 잡았다 이호연은 홈런 포함

4안타로 4타점을 수확하면서 준결승 진

출의 수훈갑이 됐다

홍익대 장채근 감독과 이건열 동국대 감

독의 대결에서는 장채근 감독이 웃었다

첫 타석에서 투런포를 쏘아올린 홍익

대 전세민이 3회에도 연타석 홈런을 터

트리면서 초반 싸움을 주도했다 41로

앞선 6회 홍익대가 선발 허률이 연속 볼

넷으로 흔들리면서 대거 6실점을 했다

하지만 7회초 이번에는 홍익대가 최우혁

의 투런 등을 앞세워 87로 승부를 뒤집

었다 홍익대의 4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안도원은 31이닝을 3사사구 5탈삼

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팀 승리를 지켰

다

건국대와 단국대가 17일 오전 11시 4

강에서 만나고 오후 2시에는 성균관대

와 홍익대가 결승행을 놓고 대결을 벌인

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FC 종료 1분전짜릿한역전골

1분도 남지 않

았던 승부 광주

FC 21 승리의 주

인공은 188의

장신 수비수 오도현이었다

광주 FC가 지난 14일 제주월드컵경기

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2016 K

리그 클래식 25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오도현의 극적인 헤딩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승점 3점을 더한 광주(8승

8무9패승점 32)는 7위로 올라섰고 6위

제주(10승4무11패승점 34)를 2점 차로

바짝 추격하게 됐다

이번에도 남기일 감독의 용병술이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전반전 광주와 제주가 한 골씩 주고받으

면서 힘겨루기를 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열심히 제주 진영을 두드리던 광주가 먼저

골을 신고했다 중앙에서 전진하던 여름이

오른쪽에 있던 정조국에게 패스를 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공을 잡은 정조국이 페널

티박스 안으로 진입하던 파비오에게 그대

로 공을 찔러주었다 파비오에게 부족한

슈팅각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다 파비

오가 오른발로벼락슛을날리면서 제주의

좁은틈을뚫었다

하지만 전반 34분 제주 수비수 이광선의

머리를 막지 못하면서 광주가 11 동점을

허용했다

남기일 감독이 후반 시작과 함께 조용태

를 대신해조성준을 투입하면서 공격에변

화를 주었다 스피드를 앞세운 조성준은

후반 5분 위협적인 헤딩슛을 시도하며 분

위기를 바꿨다 후반 10분에는 멋진 패스

를 선보이기도 했다 조성준이 길게 크로

스한 공이 골대 정면에 있던 정조국에게로

향했다 정조국이 회심의 시저스킥을 시도

했지만 골키퍼김호준이 공을쳐내면서 아

쉽게 정조국의 100호골은 다음을 기약하

게 됐다

이후 양팀이 승부의 추를 기울이기 위한

공세에 나섰다 후반 25분 파비오를 빼고

김민혁을 투입한 남 감독이 후반 31분에

는 정조국을 벤치로 불러들였다 남 감독

이 투입한 세 번째 카드는 수비수 오도현

이었다 그리고 남 감독의 선택은 적중했

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순간에

전후반 90분이 모두 지나고 주어진 4분

의 추가시간에 마지막 승부가 펼쳐졌다

경기 종료 1분을 남겨둔 상황에서 조성준

이 중앙으로 공을 띄었고 오도현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헤딩골을 터트렸다

지난 7월23일 상주원정에서 팀의 40

승리를 자축하는프로 데뷔골을 터트렸던

오도현은 자신의 통산두 번째 골로 상위

스플릿으로 가는 귀한 승점을 광주에 안

겨주었다

기가 막힌 용병술로 제주를 추격한 광주

는 17일 성남 안방으로 가서 연승에 도전

한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잡힐듯잡히지 않는 5할이다

2연전으로 진행된 지난주 KIA는 두

산넥센한화를 상대로 1승1패씩 주고

받았다 난적과의 승부에서 3승3패로 5

할 승률을 기록하면서 선전했지만 올

시즌전체승률에서는 5할에 2승이 부

족하다

KIA는 지난 14일 한화와의 홈경기

에서 23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번에도

5할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9연승으로

무섭게쫓아오던 6위 LG가 주말 2연패

를 당하면서 KIA의 5위 수성에 15게

임차의 여유가 있다 1경기 차 밖에 있

는 4위 SK를 제압하고 승수를 쌓아가

는 게 KIA의목표다

kt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사직 원정

뒤 LG와 홈경기를 치르는 일정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1위 두산 절대

적 열세의 넥센 까다로운 한화를 연달

아 만났던 지난주에 비하면 한결 여유

있는 일정이다 KIA는 올 시즌상대전

적에서 kt에 8승2패 롯데에 8승4패로

앞서있다 LG와도 6승1무4패로 흑자

살림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를

봐도 KIA가 한발 앞서 있다 kt가 14일

NC전을 통해 겨우 9연패에서 탈출한

상태이고롯데도 최근 10경기에서 3승7

패로뒷걸음질을쳤다 8월을뜨겁게보

냈던 LG도 연승 후 연패로 주춤하다

하지만 방심은금물이다 8위롯데까

지 35게임차에서 가을잔치의 끈을 놓

지 않고 있다 연승과 연패의흐름에따

라서는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치열한순

위 싸움이다

부상 로테이션에 KIA의 전력도 불

안정하다

마운드 고민은 여전하다 14일 부활

투를 선보이던 지크가팔꿈치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왔다 큰 부상은 아니지

만 일단 엔트리에서 말소해 경과를 지

켜볼 예정이다 오른쪽 가슴 근육통으

로 잠시 쉬었던 홍건희가 돌아오면서

선발 한자리를 채웠던 KIA는 다시 또

선발 두 자리를 채워야 한다임시 선발

체제 속 불펜의 과부화도 고민해야 하

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효준이 마운드의 희망이 될 수 있

을지 눈길이 쏠린다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좌완 고효준은 지

난주 3경기에 나와 4이닝을 2피안타 2

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새 팀에서의 적응을 끝냈다 김기태 감

독은 고효준의 선발 기용도 구상하고

있다 고효준의 빈 틈에서는 한승혁과

심동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타선에서도 부상이 이어지고 있다

브렛 필이 왼쪽 어깨 염증으로 엔트리

에서 말소됐고 끈질긴 승부와 놀라운

스피드로 새바람을 일으켰던 노수광은

손가락 골절로 재활군이 됐다 이범호

도 수비 도중 입은 손목 부상으로 며칠

벤치를 지켰다

라인업복귀를 준비하는 이범호의 리

더십을 중심으로 필의 공백을 채워야

할김주형의꾸준함이필요하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KIA 채울 듯말듯 승률 5할

송원대 9회 역전패대통령기준결승행좌절

광주FC남기일(왼쪽) 감독과선수단이지난 14일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열린제주유나이티드와경기에서오도현(오른쪽에서두번

째)의극적인헤딩골로21 승리를거둔뒤팬들에게인사하고있다 <광주FC 제공>

오도현헤딩골제주에 21 승

6위 제주 2점차바짝추격

내일성남원정 2연승도전

딱2승부족이번주돌파목표

kt롯데LG전승수쌓기

고효준선발카드 만지작

고효준

내일건국대단국대성균관대홍익대 4강전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07 67 1 39 0632 00

2 NC 99 59 2 38 0608 35

3 넥센 106 58 1 47 0552 85

4 SK 108 54 0 54 0500 140

5 KIA 107 52 1 54 0491 150

6 LG 104 49 1 54 0476 165

7 한화 105 47 3 55 0461 180

8 롯데 105 48 0 57 0457 185

9 삼성 104 45 1 58 0437 205

10 kt 103 39 2 62 0386 255

프로야구중간순위 (14일현재)


